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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인한 일상
생활 어려움

인지기능

친밀한사람과
만나는 빈도

<중 · 노년기>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감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지기능의 중요성>
1) 인지기능이 상실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2) 인지기능의 저하는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온다.
3) 인지기능의 저하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1)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다.
2) 건강악화는 상실감과 소외감, 무능감,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한다.

<사회적관계-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
1) 노년기 외로움이 커질수록 인지기능이 감소한다.
2)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적을 수록 고립감을

경험하게 한다.

<연구목적>
1) 본 연구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노인들의 사회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만나
는 빈도에 따라 인지기능저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1)인구사회학적특성

2)조절효과검증

1.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이나 신체적, 경제적 상태나 우울 등의 정서적 요인들을 주로 살펴 봄. 그러나 자신의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2. 본 연구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3. 본 연구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봄.
4.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관계 중에서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에 따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한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긍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함. 

연구방법

<연구가설>

1) 중·노년기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중·노년기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

<연구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함. 분석 대상은 주요변수인 인지기능
에 응답한 5,418명을 대상으로 함

<측정도구>

종속변수 – 인지기능 (MMSE-K 사용)
독립변수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조절변수 –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

<자료분석방법>

SPSS 27.0을 활용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실시
SPSS Process Macro v4.0를 활용해 조절효과를 분석

1) 회귀분석결과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 = 2.686, p < .001).

2)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의 상호작용항 (B = -.161, p < .01)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